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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력제․보톡스에 태반주사제까지…
인천공항세관, 2006년 밀수 25.7% 급증 … 태반주사제는 85배 늘어

2006년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성형ㆍ건강 의약품 밀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2006년 한해 동안 여행객이 밀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의약품은 금액 기준으로 모

두 6억2600만원에 달해 2005년 4억9800만원에 비해 25.7% 늘어났다.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가 전체의 41.5%인 2억6000만원(3만3000정)으로 가장 많았고 보톡

스 등 주름제거 주사제 1억5000만원(23.9%), 웅담 등 성분미상 정력제 1억1000만원(17.5%), 태반주사제 9000만

원(13.7%) 등이다.

정력제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는 국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오ㆍ

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한 후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밀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태반 주사제의 밀수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 관계자는 “항노화작용과 잔주름 개선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태반주사제는 2006년 밀수가 무려 85

배나 증가했다”며 “국내에서 주사 1대를 투여받으려면 5만-15만원이 들고 한번 맞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계속 

맞아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밀반입 의약품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성분과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불법 유통

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중국산 불법의약품 밀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여

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23>


